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발표

2025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함. 2025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과 AI 투자 확대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주요국의 산업생산·소매판매·노동시

장 등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OECD는 매년 3월, 9월 세계경제+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매년 5~6월, 

11~12월에는 세계경제+G20+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함.

- 미국 수입 유효관세율은 8월 말 기준 19.5%로 193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관세 인상의 전체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가·고용·소비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업률 상승과 신규 고용 감소가 관찰됨(주간브리프 Vol.34).

(물가 동향) 많은 국가에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멈췄으며, 식품 가격 상승 등 상품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음. 서비스 물가 또한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앞으로 G20 국가 대부분에서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둔화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G20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5년 3.4%→’26년 2.9%, 근원 인플레이션은 ‘25년 2.6%→’26년 2.5%로 안정세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세계 GDP 성장률은 ‘24년 3.3%→’25년 3.2%→‘26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조기 선적 

효과 소멸, 관세율 상승 효과, 정책 불확실성 고착화 등이 투자와 교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미국) 첨단기술 부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과 순이민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년 1.8%→’26년 

1.5%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유로존) 통상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5년 1.2%→’26년 1.0%로 완만한 둔화 예상

- (중국) 조기 선적 효과 종료, 관세 인상, 재정 지원 축소 등의 결과로 ‘25년 4.9%→’26년 4.4%로 둔화 전망

- (한국) 최근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5년 1.0%→’26년 2.2%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p)

‘24년
’25년 전망 ‘26년 전망

전망시점
3월 6월

(A)
9월
(B)

조정폭
(B-A)

3월 6월
(A)

9월
(B)

조정폭
(B-A)

전세계 3.3 3.1 2.9 3.2 0.3 3.0 2.9 2.9 0.0

G20 3.4 3.1 2.9 3.2 0.3 2.9 2.9 2.9 0.0

유로존 0.8 1.0 1.0 1.2 0.2 1.2 1.2 1.0 △0.2

일본 0.1 1.1 0.7 1.1 0.4 0.2 0.4 0.5 0.1

한국 2.0 1.5 1.0 1.0 0.0 2.2 2.2 2.2 0.0

미국 2.8 2.2 1.6 1.8 0.2 1.6 1.5 1.5 0.0

중국 5.0 4.8 4.7 4.9 0.2 4.4 4.3 4.4 0.1

*출처: OECD(‘25.09.23), 기획재정부(’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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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interim-report-september-2025_67b10c01-en.htm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9962&pageIndex=2&repCodeType=&repCode=A00004,A00007,A00008&startDate=2024-09-25&endDate=2025-09-25&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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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 2025-09-26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Ÿ 2025년 9월 26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8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Personal Income and 

Outlays)를 발표함. 

Ÿ 8월 명목 개인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실질 가처분소득은 0.1% 늘어 소득 증

가세가 다소 완만하게 이어짐.

- 가처분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소득을 의미함.

- 소득 증가는 서비스업 중심의 임금·급여 확대 및 메디케어 등 정부 이전지출 증가가 주도

- 미국의 8월 고용증가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및 정부 부문의 고용은 감소함.

Ÿ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0.6% 증가(실질 개인소비지출은 0.4%)하였으며, 서비스(772억 달러 증가)

와 재화(520억 달러 증가) 모두에서 지출 확대가 나타남.

- 개인소비지출(PCE)은 미국 가계의 소비 규모를 보여줌.

Ÿ 개인저축률은 4.6%로 전월(4.4%)대비 상승하였으며, 총 저축액은 1조 600억 달러로 확대됨. 이는 가처분소

득 증가에 힘입어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확대된 결과로 보임.

- 개인저축률은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저축 비율

Ÿ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였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

냄.

❙ 2025년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및 실질가처분소득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https://www.bea.gov/news/2025/personal-income-and-outlays-august-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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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소비자·기업 심리지수발표❙2025-09-24, 2025-09-26 한국은행; 2025-09-24 아시아경제

Ÿ 2025년 9월 24일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0.1로 전월 대비 1.3p 하락했다고 발표하였음.

-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종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 2024년)를 기

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지난 4~8월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6개월 만에 소폭 하락함.

Ÿ 특히, 앞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9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97로 지난 6월 100을 넘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꾸준히 소

폭 하락하며 9월 100 이하로 내려감(5월91→6월107→7월106→8월100→9월97).

- 9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112로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7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매월 소폭 

상승하고 있음(6월120→7월109→8월111→9월112).

Ÿ 2025년 9월 26일 한국은행은 9월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산업 기준 91.6으로 전월 대비 0.6p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기업심리지수는 9개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 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제조업 9월 CBSI는 93.4(전월 대비 +0.1p), 비제조업 9월 CBSI는 90.5(전월 대비 +1.1p)로 모두 소폭 상승

Ÿ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월 중 91.3으로 전월 대비 3.3p 하락함.

v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규 수주 증가와 자금 사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향후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24~2025년 9월 소비자·기업심리지수 추이❙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1/view.do?nttId=10093660&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epth=20126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4&oldMenuNo=201263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1/view.do?nttId=10093708&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epth=20126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4&oldMenuNo=20126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924001253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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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곡물 수출제한 품목 주요 동향❙2025-09-23 OECD

Ÿ OECD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이번 분석은 

쌀·밀·옥수수·대두 4대 곡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세계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국제 가격 급등기나 공급 불안 시, 수출국 정부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국민의 식량 접

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임.

- 전체 곡물 수출제한 조치 가운데 쌀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밀 26%, 옥수수 18%, 대두 10%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수단으로는 수출쿼터(물량 제한), 최저수출가격(MEP, 일정 가격 이하 수출 금지), 수출세 부과 등이 주로 활

용됨.

Ÿ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일부 주요 곡물 수출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 인도·러시아·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4개국이 전체 수출 제한 조치의 85%를 차지하며, 이들 국가의 정책 변화가 

세계 곡물시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인도는 그간 유지해오던 쌀 수출 금지, 쿼터, 세금, MEP 등을 대거 철회하며 제한 조치 규모가 크게 축소됨.

-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쿼터와 쌀 수출세를 폐지했으며, 러시아도 쌀·대두 세금과 밀 수출금지를 해제함.

-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곡물 수출제한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고 수입 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의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옴.

Ÿ 다만, 조치의 지속 기간이 여전히 길고 종료시점의 불명확성이 큼.

- 전체 조치의 약 44%는 1년 미만 지속되었으며, 약 30%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음.

-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장기간 유지되는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가격 급등 위험을 높

이고, 국제 거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이는 일부 국가의 정책 변동성이 세계 곡물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함.

v 이번 OECD 분석은 곡물 수출제한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지만, 동시에 국제 곡물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5% 미만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이러

한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 식량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국제 공조 강화,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inventory-of-export-restrictions-on-staple-crops_3280c871-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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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발표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Ÿ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농촌

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함.

- 이번 프로젝트는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농촌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함.

Ÿ (일터 만들기)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추진

- 청년농업인재 육성 및 농업유산·경관 활용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Ÿ (삶터 가꾸기) 농촌을 주거·산업 등 기능별 공간으로 차별화 조성

- 시·군별 공간계획 수립, 특화지구 육성, 빈집 리모델링·난개발 정비

-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생활서비스 확대 및 AI 기반 교통모델 도입

Ÿ (쉼터 되기) 4도3촌 트렌드에 맞춰 관광·체류·정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

-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관광자원 연계

Ÿ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및 주민·생활인구 공유공간 조성(다시온(ON:溫)마을)

Ÿ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TE1NSUyRmFydGNsVmlldy5kbyUzRnBhc3N3b3Jk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iYnNDbFNlcS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GFnZSUzRDElMjZyb3clM0Q

